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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메리 로즈 안토니 수녀의 죽음으로 신비로운 장미 관구 역사는 중요한 한 장(章)을 마감하게 되었다.  

1947년 총회 선언문은 캘리포니아에 청원소를 열 자격을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1948년 10월 7일 

마가렛 메리 “페기” 발라드의 입회는 서쪽 해안가에 주둔하던 수녀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게다가 메리 로즈 안토니 수녀의 수도 생활에서 매번 획기적이었던 단계들은 신비로운 장미 

관구에서도 첫 번째 착복, 첫 번째 유기선서, 첫 번째 종신 선서 등 역사적인 “첫 번째”였다. 수녀는 

이러한 초창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기록했다. “수녀님들과 내가 했던 모든 일이 새로웠다.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실험적이었다.”  

마가렛 메리 발라드는 고든과 도로시 발라드의 무념독녀 외딸이었다. 페기는 디모인에서 1학년부터 

6 학년까지 다녔다. 하지만 1941 년에는 가족이 캘리포니아 LA 로 이사했고 외동딸을 노틀담 

수녀들이 가르치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학교에 7 학년으로 입학시켰다. 페기는 1948 년 성녀 

아녜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수녀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겠다고 마음 먹었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학교에서 노틀담 수녀들 아래 공부했었는데 나중에 스스로 설명했듯이 “수녀님들이 

단순하고 자애롭고 진정으로 서로에게 헌신한다고 생각했다.”  

메리 로즈 안토니 수녀는 수도 생활 초기부터 특히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 

1952 년 초, 수녀는 북,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교사 혹은 교장, 혹은 두 가지 역할로서 봉사했다. 

1990년에는 시미 밸리에서 리마의 성녀 로사 학교에서 종교교육 담당자가 되었는데 이는 수녀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아끼던 사도직이었다.    

교리교사가 되려고 준비 중이던 1980년대 중반에 수녀를 처음 만났던 한 젊은 여성은 수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메리 로즈 안토니 수녀님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서 일어났던 최근의 변화를 

관통하던 영성적이고 지적이고 현대적인 안내자였다. 또한 우리가 사도직을 행할 어린이들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  

메리 로즈 안토니 수녀의 특별한 추억 중에는 샤든의 사도직 국제 회의와 코스펠드에서의 수녀회 

창설 150 주년 행사가 자리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오하이오에서 캘리포니아로 파견된 수녀들의 

“뿌리”의 가치를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수녀회의 국제성을 체험하고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와 

익나시아 수녀의 고향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02년, 메리 로즈 안토니 수녀는 타우젠드 옥스 노틀담 센터로 은퇴하여 제의실 담당이자 안내실 

담당인 동시에 기도와 현존으로 계속해서 봉사했다. 공동체 생활에 대한 헌신과 성체조배에 대한 

투신도 그 관대한 봉사의 일부였다.  

메리 로즈 안토니 수녀의 건강은 지난 몇 년간, 특히 2012 년 절친한 친구였던 메리 클라라 

롤링수녀의 죽음 이후로 쇠퇴해왔다. 그러나 수녀는 2016 년 서원 65 주년 경축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다시 한번 캘리포니아 수련소에서 양성받은 사람으로서 65주년을 경축하는 “첫 수녀”가 

되었다.   


